
추가 공모에 따른 심사 총평 

2018년 경기문화재단의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는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성소수
자, 이주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과 예술가들이 이 사회의 혐오와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몸을 통한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본 사업의 취지가 현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여겨
져 공모 및 심의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공모는 짧은 공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상과 시도하려는 노력,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예술이 매개되어 사회와 소통하려는 고민이 녹아있는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공고에서 밝힌 것처럼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몸을 통한 표
현’이라는 점이 중요한 방점이었으나, 추가 공모 과정에서도 논의가 된 것은 장르의 부적절성과 
문화 다양성의 개념 오해, 일방적인 문화 복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들로 이에, 단체 선정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 선정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은 본 사업을 단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을 개선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해 참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매개자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을 다시 제안 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본 사업의 취지를 의미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대상과 예술
단체들이 만나,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수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
기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층과 함께하는 기획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더욱 다양한 장르에서의 실험적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한편 경기지역에서 차별 없이 문화다양성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김지연(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공동대표)
심의위원  김형희(트러스트무용단 대표)
심의위원  이  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